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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노출에 의해 조절되는

지 검증하였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고, SPSS 및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보

였다. 둘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의 관

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

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에게 적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주제어 : 소방공무원, 외상 후 성장, 정서인식명확성,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 정서적 자기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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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를 증대시켜 소방의 활

동 범위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022년 발간된 소방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2

년 565,753건이었던 구조 출동이 2021년 1,062,612건으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119

생활안전 출동은 2012년 240,507건에서 2021년 538,672건으로 약 2.2배 증가, 119

구급 출동도 2012년 2,156,548건에서 3,148,956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22).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 투

입되어 위험의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상을 초

래할 수 있는 경험들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Declercq et al., 2011), 

직업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는 고위험 직업군에 속

한다(Skogstad et al., 2013). 이러한 직업적 특성과 소방활동의 증가는 소방 인력

의 증원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불러왔고,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National Fire 

Agency, 2020), 현재 소방공무원에 특화되어있는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22). 또한, 소방청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18).

외상 사건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과 같이 개

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상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지속되어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직접 경험했을 때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

하면서 심리적으로 외상이 될 만한 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는다

는 조사 결과(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Ajou University, 2008)가 있을 만큼 소방공무원은 외

상성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유사한 외상 스

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Baek, 2011). 2019

년도에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 건강 설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극심한 외상 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3회, PTSD의 

관리 및 치료 필요군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총 49,649명 중 2,804명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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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2% 증가하였다고 발표되었다(National Fire Agency, 2019).

소방공무원의 외상 경험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직업적으로 신체

적, 정신적 강건함을 요구받고,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기 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Ewha Womans University, 2014).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

로 인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적 접근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

려울 수 있으며(National Fire Agency, 2018),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방공무원에게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유발된 병리적 증상 제거 및 외상 이전 

기능 수준 회복을 목표를 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색

되어야 할 시점이다.

흔히 심리적 외상의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부정적인 예후를 보이

는 것은 아니며, 외상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 여러 연

구들(Affleck & Tennen, 1996; Calhoun & Tedeschi, 2014; Davis et al., 1998; 

Linley & Joseph, 2004; Park et al., 1996)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이는 매우 도전

적인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이다

(Calhoun & Tedeschi, 1999; Tedeschi & Calhoun, 1996; Zoellner & Maercker, 

2006). Tedeschi와 Calhoun(1996)은 이처럼 외상 경험 이전보다 더 나은 적응 기

능과 심리적 성숙을 가져오는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으로 

설명하였다. 외상 후 성장 경험은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며(Linley & Joseph, 2011; Triplett et al., 2012), 삶에 대한 관점이나 우선순

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게 한다(Joseph, 2011;2018). 또한,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사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을 뒤흔들 수 있

는 사건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이 아닌 개인의 지각 및 심

리적 반응, 주관적 경험에 비중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수준의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으며, 외상 후 성장 또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따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예방 및 외상 후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높은 

외상 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들이 외상 경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정서를 인식 및 이해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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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 정서 관련 변인들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Kim 

& Yu, 2019; Kwon, 2019; Nam & Park, 2017; Shin & Kim, 2019; Song & Lee, 

2018). 정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를 잘 다루어 

개인의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Goleman, 

1995/2008; Greenberg & Paivio, 1997; 2008). Greenberg(2004)는 정서의 조절 및 

전환을 위해서는 정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Gross와 Feldman(2011)

도 외상 경험 이후 혼란스러운 정서를 통제하려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효과적인 정서 조절의 전제조건은 정서인식명

확성이 될 수 있으며,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져((Mayer et al., 1992)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Mayer & Stevens, 1994; Swinkels & Guiliano, 

1995). Goldman 등(1996)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

적인 기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McFarland와 Buehler(1997)는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은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응적인 정서 조절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정서 인식 이후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는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제

중심과 정서중심의 범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정서조절을 행동과 정서를 연결하는 

인지적 대처기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정서

에 대한 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Ahn et al., 2013; Garnefski et al., 

2001; Gross & John, 2003).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외적이고 행동적인 정서조절보

다 내적이고 인지적인 정서조절 측면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의 

정서조절 전략 탐색은 인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Endler & 

Parker, 1994; Garnefski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이란, 정서조절을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개념에 한정한 것으

로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Garnefski et al., 

2001). 그 중에서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불쾌한 경험 시 유발되는 부정적

인 정서에 지배당하거나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인지적인 방식을 통하여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으로(Garnefski et al., 2001) 정서에 대한 반응 행동이 야기

되기 전,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사용될 때 효과적이다(Gross, 2001). 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들(Kwon, 2019; 

Nam, & Park, 2017; Park, 2016; Shin, 2018)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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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외상 사건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지며, 이는 외상 후 성

장의 가능성을 높인다(Kim, & Ahn, 2021).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진행된 

연구(Hwang, 2020; Jeong, 2020; Ko et al., 2020; Lee, 2019)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느끼게 

된 개인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는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정도에 대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기노출로 명명하였다. 

Rendon(2015; 2018)은 외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치유로 나아가게 하는 중

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하였고, Goleman(1995; 2008)은 외상으로 인한 생각과 정서

는 억누르지 않고 직면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나의 정서와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을 통하여 

부정적 정서 경험이 감소될 수 있고(Pennebaker et al., 1988),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 자기 이해 및 의미 발견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Pennebaker & Susman, 1988). 

McWilliams(2007)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정

서적 반응을 충분히 표현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자기노출은 고통의 감소 및 긍정적 정서의 증가를 가져온다

(Kahn & Hessling, 2001).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돕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해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자기

노출은 외상 후 성장 수준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의 특성상 외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투철한 사

명감으로 인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

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접근이 실효성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서인식명확성, 인

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정서 및 인지 모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게 되는 

외상 충격을 극복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줄 수 있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외상 후 성장 촉진 프로그램 제공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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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

험 유무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정서인식명확성,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외상 후 성장, 정서적 자기노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

하는가? 넷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정서적 자기노

출이 조절하는가? 다섯째,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

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정서적 자기노출이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재 재직 중인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가운데 현장 출동 경험이 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실시에 앞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

를 위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심의 승인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는 2021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기관의 협조

를 통한 사내 게시판 공지글 게시, SNS를 통한 설문지 링크 전달 등의 방식이 병

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지 첫 페이지에는 연구대상자를 위한 설명문을 게재하여 연

구의 목적과 내용, 설문 응답 시 주의사항, 설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도움 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

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225부의 응답지 중 외상 사건 경험 목록지에 응답하지 않은 4부와 중복

으로 수집된 1부를 제외한 22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185명(84.1%), 

여성 32명(14.5%), 무응답 3명(1.4%)이었고, 연령은 만 30∼39세 89명(40.5%), 만 

18∼29세 55명(25.0%), 만 40∼49세 49명(22.3%), 만 50세 이상 27명(12.3%) 순이

었다. 현재 출동하고 있는 인원은 184명(83.6%), 과거에 출동했었던 인원은 36명

(16.4%), 출동 경험이 없는 인원은 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업무는 구급 84명

(38.2%), 경방 76명(34.5%), 기타 41명(18.6%), 구조 15명(6.8%), 무응답 4명(1.8%) 

순이었다. 기타 업무로는 행정, 상황실,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대시민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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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 운전 등이 있었다. 직급은 소방사 58명(26.4%), 소방교 58명(26.4%), 소방

장 55명(25.0%), 소방위 44명(20.0%)으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소방경 이상 5명

(2.3%)이었으며, 경력은 3년 미만 60명(27.3%)이 가장 많았고, 10∼15년 미만 44명

(20.0%), 3∼5년 미만 35명(15.9%), 5∼10년 미만 33명(15.0%), 15년 이상 48명

(21.8%) 순이었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또

는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인원은 104명, ‘아니오’라고 답변한 인원은 116명이었다. 또한, ‘정

신건강서비스(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인원은 102명, ‘아니오’라고 답변한 인원은 116명, 미응답 2명이 있었다. 정

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중복응답 가능), 그 이유는 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N=86, 55.5%)하거나, 약간의 어려움은 있으나 전문적인 도움

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N=64, 41.3%)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N=19, 12.3%),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N=16, 

10.3%), 정보부족(N=9, 5.8%)으로 인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도 있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선호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집단(N=18, 8.2%) 보다는 개별(N=195, 8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외상 후 성장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Song(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외

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가지 하위영역(자기 지각의 변

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영적·종교적 상태변화)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경험 이후 긍

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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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서인식명확성

개인의 구체적인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해하며 정리할 수 있

는 능력(Mayer et al., 1990; Swinkels & Giuliano, 1995)인 정서인식명확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Lee와 Lee(1997)가 번안 및 타당화

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특질 상

위-기분 척도는 정서지능의 세 가지 하위요인(정서인식명확성, 정서주의, 정서개

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정서인식

명확성 1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1이었다.

 3)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 조절에 사용되는 인지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Garnefski 등(2001)이 개발, 

Kim(2004)이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자신의 모습이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

도록 되어있다.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의 하위요인(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Im & Kwon, 2013; Lee 2015; Yu & Kim, 2013), 및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Kwon, 

2019; Nam & Park, 2017; Park, 2016; Shin, 2018)를 근거로 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에 해당하는 20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7이었다.

 4) 정서적 자기노출

개인이 경험한 부정적인 정서의 노출 여부 및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자기노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hn과 Hessling(2001)이 개발한 심리적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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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노출 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스러운 사건

을 경험한 뒤 이에 대한 정서와 생각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3이었다.

3. 자료분석

SPSS 25.0 및 PROCESS Macro 3.5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정신건강서비스 유무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서인식명확성이 외

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정서적 자기노출이 조절하는지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정서적 자기노출이 조절하는

지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정신건강서비스 유무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차이 검증

전체 연구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합계 점수 평균은 47.27점(최저 0점∼최고 80

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집단

별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result of t-test

Dependent Variable Group N M SD t p

Post traumatic growth
experienced 102 50.71 15.78

2.696** .008
unexperienced 116 44.85 16.18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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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성장(t=2.696, p<.01)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외

상 후 성장 점수 평균은 50.71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의 외상 

후 성장 점수 평균은 44.85점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을 때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상 후 성장, 정서인식명확성,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

절, 정서적 자기노출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함께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

였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1. Emotional clarity 1

 2.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7** 1

 3. Emotional self-disclosure   .37   .26 1

 4. Posttraumatic growth   .10    .62**   .05 1

M 39.46 72.13 38.64 47.42

SD 6.08 13.31  9.00 16.38

 **p< .01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성장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r=.6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인식명확성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매개효과 검증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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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ediation effect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Constant 2.422 .285  8.502 .000 1.860 2.983

Emotional clarity  .330 .078  4.208 .000  .176  .485

 (Y: Posttraumatic growth)

Constant  .468 .403  1.160 .247 -.327 1.263

Emotional clarity -.339 .100 -3.389 .001 -.537 -.142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1.030 .083 12.386 .000  .866 1.193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β=.330, p<.001),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β=.1.030, p<.001)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

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95%, 5000번의 반복 추출을 통하여 부트

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The bootstrap results of the mediation effect

Effect β se LLCI* ULCI**

Total effect  .001 .126 -.247  .248

Direct effect -.339 .100 -.537 -.142

Indirect effect  .340 .089  .180  .524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간접효과 부트스트랩의 상한값(.524)과 하한값(.180) 사이

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Shrout & Bolger, 2002) 밝

혀졌다.

4. 조절효과 검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적 자

기노출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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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el 5. The moderation effect of emotional self-disclosure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Constant 2.960 .054 55.177 .000 2.854 3.066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946 .081 11.710 .000 .787 1.106 

Emotional self-disclosure -.033 .077 -.430 .668 -.184 .118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Emotional self-disclosure

 .300 .110 2.735 .007 .084 .517 

R2 increase due to interaction
R2 F p

.021 7.483 .007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Effect se  t p LLCI* ULCI**

M-1SD(-.749)  .721 .117  6.189 .000 .492 0.951 

 M  .946 .081 11.710 .000 .787 1.106 

 M+1SD(.749) 1.171 .114 10.271 .000 .947 1.396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정서적 자기노출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00, p<.01).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

가됨에 따른 R2의 변화량은 .021(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더불어 정서적 자기노출 수준에 따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M-1SD(-.749), M, M+1SD(.749) 수준 모두에서 정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하여 

Johnson-Neyman의 조명등 분석법(floodlight analyis)을 활용하였다. 이는 조절변

수의 값에 따른 조절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Spiller et al., 2013).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자기노출 값이 –1.764보다 높

은 영역에서 유의하였고, -1.764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

적 자기노출은 –1.764보다 높은 영역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서적 자기노출의 유의성 영역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특정값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정서적 자기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을 적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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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자기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낮은 정도

의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

Table 6. The results of floodlight analysis

Emotional self-disclosure β se  t p LLCI* ULCI**

-2.220  .280 .258  1.083 .280 -.230  .789

-2.020  .340 .238  1.430 .154 -.129  .808

-1.820  .400 .217  1.842 .067 -.028  .828

-1.764  .417 .211  1.971 .050  .000  .834

-1.620  .460 .197  2.336 .020  .072  .848

-1.420  .520 .177  2.936 .004  .171  .869

-1.220  .580 .158  3.674 .000  .269  .891

-1.020  .640 .140  4.589 .000  .365  .915

 -.820  .700 .122  5.727 .000  .459  .941

 -.620  .760 .107  7.121 .000  .550  .971

 -.420  .820 .094  8.737 .000  .635 1.005

 -.220  .880 .085 10.377 .000  .713 1.048

 -.020  .941 .081 11.626 .000  .781 1.100

  .180 1.001 .083 12.086 .000  .837 1.164

  .380 1.061 .090 11.764 .000  .883 1.238

  .580 1.121 .102 11.007 .000  .920 1.321

  .780 1.181 .116 10.136 .000  .951 1.410

  .980 1.241 .133  9.317 .000  .978 1.503

 1.180 1.301 .151  8.602 .000 1.003 1.599

 1.380 1.361 .170  7.997 .000 1.026 1.696

 1.580 1.421 .190  7.487 .000 1.047 1.795

 1.780 1.481 .210  7.057 .000 1.067 1.895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Figure 1. The interaction between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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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응적인 인지적 정

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정서적 자기노출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1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elf-disclosure

Variable β se t p LLCI* ULCI**

 (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Constant -1.185 .285 -4.159 .000 -1.746 -.623 

Emotional clarity   .330 .078  4.208 .000   .176  .485 

 (Y: Posttraumatic growth)

Constant  4.096 .363 11.297 .000  3.381 4.810 

Emotional clarity  -.316 .100 -3.166 .002  -.513 -.119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1.019 .082 12.362 .000   .856 1.181 

Emotional self-disclosure  -.011 .075 -.144 .886  -.160  .138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Emotional self-disclosure

  .262 .108 2.416 .017   .048  .475 

R 2 increase due to interaction
R2 F p

.015 5.838 .017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인식명확성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β=.330, p<.001),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외상 후 성장에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며(β=1.019, p<.0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은 외상 후 성장에 부적 영향(β=-.31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고, 조절변인인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과 정서적 자기노출의 상호작용항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β=.262, p<.05)

을 미쳐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

적 정서조절을 경유하여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자기노출

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으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외

www.dbpia.co.kr



소방공무원의 정서인식명확성,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5

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정서적 자기노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의 변화량은 .015(p<.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상 후 성

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조절된 

매개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model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건부 간접

효과(정서인식명확성→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외상 후 성장)는 Table 8에 제

시하였다.

Table. 8.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on posttraumatic 

growth

Emotional self-disclosure Effect BootSE LLCI* ULCI**

M-1SD(-.749) .272 .078 .132 .434

M .336 .086 .172 .509

M+1SD(.749) .401 .107 .200 .623

 1)  *LLCI=Low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2) **ULCI=Upper limit with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정서적 자기노출 값이 M-1SD(-.749), M, M+1SD(.749) 모두에서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였다. 즉, 정서인

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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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자기노출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86이었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하한값

(.003)과 상한값(.187)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able 9.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Variable Index BootSE BootLLCI BootULCI

Emotional self-disclosure .086 .048 .003 .187

Ⅳ.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노출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함으

로써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서 및 인지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

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의 유무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외상 후 성장 평균 점수가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심리치료적 개입이 외상 후 성장 수준을 높여준다는 효

과를 검증한 연구(Kim et al., 2020)와도 일치하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게 되는 이유 및 집단보다 개별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를 통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리지원 계획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루

어진다는 선행연구(Nam & Park, 2017)는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적응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선행연

구들(Nam & Park, 2017; Yu & Kim, 2013)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연구대상자일수록 높은 외상 

후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적응적

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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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Kwon, 2019; Nam, & Park, 2017)

과 일치한다. Salovey 등(1995)에 따르면,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

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서에 대한 

대처는 반응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인지적으로 처리하여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Gross, 2001).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관점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

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

점 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와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전략을 통하여 정서를 조

절하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정서적 자기노출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외상 후 성장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

을 사용하는 경우, 정서적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외상 후 성장 수준

을 보였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해 노출하

는 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노출에 수반되는 정서적인 반응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Calhoun & Tedeschi, 2012; 2015)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전략 사용 빈도가 낮은 경

우에는 높은 자기노출 수준이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정서를 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하여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노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정

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가능해지며, 

그 과정에서 정서적 자기노출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외상 후 성장을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적

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

지는 정서적 자기노출은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Greenberg와 

Paivio(1997; 2008)는 정서를 명료하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노

출은 적응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를 본다

면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어려워지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노출은 부적응적일 가능성이 높아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서인식과 함께 적응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정서적 자기노출이 수반

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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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직무수행 중 빈번하게 외상 경험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개인의 정서 및 인지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서적 자기노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단

일 회기로 측정된 횡단적 조사연구로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외상 경험 이후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구체적인 변화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서적 자기노출

이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변인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만큼 그 수준 및 정도를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 및 인

지와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인식명확성,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노

출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 변인 이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존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서인식명확

성,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정서적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모델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심

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위급한 상황 속에

서 요구조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구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직업군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이 중시되는 직업 특성상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는 

소홀해지기 쉽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결국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외상으로 인한 병리적인 증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공

무원의 심리지원은 후속 조치보다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진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정서 및 인지적 특성 중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지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고, 도출된 결과

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심리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

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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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Emotional Clarity,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in Firefighter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Emotional Self-Disclosure

Mi-Na Shin 1)   Sung-Hae Park 2)

1) Master degree,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self-disclosure throug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

tween emotional clarity and posttraumatic growth in firefighters. Participants consisted 

of 220 firefighters and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it was an-

alyzed by SPSS, PROCESS Macro. The main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with experience in mental health services demonstrated higher post-

traumatic growth. Second,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a significant pos-

itive correlation with posttraumatic growth and emotional clarity. Third, adaptive cog-

ni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post-

traumatic growth. Forth, emotional self-disclosur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Lastly, emotional self-disclosure 

moderated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on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 we will be able to develop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or firefighters.

Key Words : Firefighters, Posttraumatic growth, Emotional clarity, Adaptive cogni-

tive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self-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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